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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대일 동반자 및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98년 8월 처음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
니다. 당시에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떨리고 과연 내가 양육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
까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. 
그러나 일대일 양육은 먼저 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
것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
다.

양육하여 성장하는 믿음
처음 양육하게 된 자매는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임신 중이라 집으로 방문하여 만났습니다. 
그 자매는 너무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던지 제가 도전
이 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양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
일대일 양육 과정에서 서로 진지하게 삶을 나누게 되었고 무엇보다 동반자의 말에 귀 기울
였습니다.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상처가 치유됨을 보게 하셨고 삶이 조금씩 변하는 
모습,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, 가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. 또한 서로 중보기
도 하는 가운데 응답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
사드립니다. 
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얻은 것은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. 또 동반자
를 잘 인도하여 양육의 비전을 심어 주는 것으로 양육자의 사명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.
일대일 양육 하는 동안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. 처음에는 성령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
열심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. 
한번은 다른 때보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동반자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
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. 속으로 이상
하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내색도 할 수 없었고 무엇인가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
니다.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함과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
모습을 보고 사단이 방해한 것 같았습니다. 그날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모를 정도로 진땀
을 흘렸습니다.

성령님이 하시는 양육
그후로 일대일 양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
한 영혼을 실족 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. 이런 경험으로 항상 기
도로 준비했고 감사함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. 
누구나 처음에는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양육하시는 
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.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양육자로서 첫 걸음 내딛기
를 두려워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. 


